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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

더닝 MLB 첫승
“한국 대표팀 뛰고 싶다”

한국계 2세 투수인 데인 더닝(26·시카고 화이트삭스)

이 MLB 데뷔 첫 승리를 거뒀다. 그는 경기 뒤 언론과

의 인터뷰서“한국 대표팀으로 뛰고 싶다.”고 밝혀, 성

사될 경우 한국 야구 대표팀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

로 보인다.

10일‘한겨레’에 따르면 더닝은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

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원

정경기서 선발로 올라 6이닝 동안 3피안타·1볼넷·3탈

삼진·무실점을 기록하는 호투로 팀의 8-1 승리를 이끌

며 메이저리그 첫승을 기록했다.

한국인 어머니(정미수·57)와 미국인 아버지(존 더

닝·57) 사이에서 태어난 더닝은 플로리다 대학을 거쳐 

2016년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9위로 워싱턴 내

셔널스에 입단했다. 하지만 몇 달 뒤 화이트삭스로 트레

이드 되면서 줄곧 마이너리그 활동을 해왔다. 지난해에

는 팔꿈치 수술을 받으며 시즌 전체를 뛰지 못하는 불

운을 겪었다.

올 시즌도 코로나19 사태로 경기를 뛰지 못할 상황이

었으나, 지난달 20일 빅리그로 승격되면서 기회를 잡았

다. 그동안 3번을 선발 등판했으나 불펜진이 흔들리면

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고, 네 번째 도전 끝에 마침내 승

리를 따냈다.

그는 경기 뒤“한국 대표팀 일원으로 국제대회에 출

전하고 싶다. 기회가 된다면 한국 프로야구 케이비오

(KBO) 리그에서도 뛰고 싶다.”고 말했다.

현재 우완 정통파 선발 투수가 약한 한국 야구 대표팀

에 더닝이 가세하면 전력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

가가 나온다. 이런 까닭에 향후 더닝의 활약에 따라 한

국 야구 대표팀 합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

오고 있다.

저스틴 토머스, 미프로골프협회 ‘올해의 선수’ 

재미교포 샘 킴, NHL 코치로 입성

저스틴 토머스가 미국남자프로골프협회(PGA of 

America)가 주는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.

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

한국 아이스하키 대표팀 비디

오코치로 일했던 재미교포 샘 

킴이 세계 최고의 무대인 북

미아이스하키리그(NHL) 토

론토 메이플리프스에 비디오 

분석관으로 영입됐다. 

앞서 한국계의 백지선 현 한

국 아이스하키팀 대표와 박

용수 전 대표팀 코치가 NHL 

무대에서 선수로 뛴 적은 있지

만 이들도 NHL 팀의 코치로

는 합류한 적이 없다.

뉴욕에서 태어난 샘 킴은 고

교까지 아이스하키 선수로 뛰

었고, 보스턴 대학에서 경제

학을 전공했다. 하지만 아이

스하키에 대한 열정은 멈추지 않았다. 대학 시절 아

이스하키팀의 자원봉사자로 비디오 분석을 시작했

고, 2007년 NHL 뉴욕 아일랜더스 구단에 인턴으

로 들어가 마스코트 탈을 쓰며 팬들을 즐겁게 했다.

부모의 반대에도 링크를 떠나지 않은 그는 학업

미국남자프로골프협회는 9일“저스틴 토머스가 

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올해의 선수가 됐다.”고 

발표했다.

미국프로골프협회 올해의 선수는 한 해 동안 승

수와 평균 타수, 상금 등을 점수로 환산해 가장 많

은 득점을 올린 선수를 가려낸다. 토머스는 2019-

2020시즌 PGA 투어에서 3승을 거두며 30점을 따

냈고, 상금 1위로 20점, 평균 타수 3위로 16점을 더

해 총 66점을 기록했다.

2위는 투어 2승으로 20점, 상금과 평균 타수 2위

로 총 36점을 더해 56점을 획득 욘 람(26·스페인)

이 차지했다.

을 병행해 2012년 매사추세츠

주립대에서 스포츠 매니지먼

트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. 이후 

2016년부터 한국 아이스하키 

대표팀 백지선 감독의 요청으

로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

팀의 비디오 코치로 합류해 평

창올림픽까지 함께 했다.

2018 평창올림픽을 끝으로 

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AHL 

(NHL의 하부리그) 베이커스필

드 콘도스의 비디오 코치로 두 

시즌을 보냈다. 당시에도 그의 

이적은 뉴스가 됐다. 그리고 마

침내 보통 리그 선수 출신에게 

허락되는 NHL의 비디오 코치

직을 따냈다.

샘 킴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“내가 가장 자

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사람들이 나를 정말 좋은 사

람으로 기억한다는 점”이라며“일을 잘한다는 것

은 일부분이다.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나

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바란다.”고 말했다.

▲ 저스틴 토마스. 사진=pgatour.com

▲ 한국계 2세 투수 데인 더닝. 사진=mlb.com 캡처, 편집

▲ 한국 아이스하키대표팀 코치 시절의 샘 킴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진=대한아이스하키협회


